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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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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헌신이 정체성 유지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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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인가, 훈련장인가?

슬로건 보다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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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대학을 
온실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기독교대학의 일차적 과업은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주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
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7/15일자 발행)


